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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서쪽으로 일주도로를 따라가면 만나는 한림읍 금능리와 협재리에는 전통 고기잡이 ▲

방식인 원담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또 이를 활용한 원담축제도 매년 열고 있다. . /

사진 강경민기자 =

다른 지역보다 원형 잘 보존된 원담 활용 주목

원담 안에서 동남아 연안 종 해포리고기 관찰

제주시에서 서쪽 일주도로를 따라 지점에 위치한 한림읍 금능리 협재리 조간대는 하얀 모35 ·㎞ 

래와 까만색의 빌레용암으로 이뤄져 있다.

제주도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협재해변과 인접해 있는 금능해변은 에메랄드 빛 바다가 인상적

이다 눈 앞에 있는 비양도 전경과 어우러진 풍경은 한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. 

다.

협재와 금능해변 사이에는 해안선을 따라 높은 모래언덕인 사구층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잘 발

달돼 있다 협재의 해안사구층의 높이는 로 매우 높고 약 여 길이로 발달돼 있다. 2~5m 300 m . 

이 곳 금능 협재 해변의 모래는 조개껍질로 돼 있다· .

강순석 자문위원 제주지질연구소장 은 협재해변과 금능해변의 해안선에는 파호에호에 용암류( ) "

의 투물러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투물러스 표면에는 거북등과 같은 주상절리가 뚜렷하다 또 . 

사구층에는 현생 조개껍데기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고 설명했다" .



조개껍질로 된 하얀 모래가 쌓여 있는 금능 협재 해변은 수심은 낮고 해변 주변에는 무성한 소·

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금능해변 일대는 넓은 황무지 모래 벌판이었다 북서계절풍에 의해 . . 

해마다 농토가 모래로 덮여 피해가 막대했다.

이에 따라 주민들은 조림공사를 시작했다 년 월 협재리 금능리 지구별로 착공해 해마다 . 1954 3 , 

월에서 월까지 년간에 걸쳐 이 일대 에 년 월 해변 조림공사를 완공했다3 5 6 280ha 1960 5 .

이 곳에서 만난 대 지역주민은 당시 어린나무를 심기 위해서 모래 구덩이를 파서 흙은 넣70 "

고 억새로 바람막이를 만들어 어린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보호했다 고 회상했다" .

금능 해변 서쪽 조간대에는 원형이 잘 보존된 원담이 자리를 잡고 있다.

다른 지역과 달리 이 곳 원담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여년동안 원담을 관40

리해 온 이방익 할아버지 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를 제대한 후 세 때부터 원담(79) . 27

을 관리해 오고 있다.

이 곳 원담에서는 장마철과 음력 월에 멜이 가장 잘 잡힌다 그물로 잡는 것보다 품질이 9, 10 . 

좋아 지금도 다른지역에서 멜을 사러 오기도 한다.



금능리 원담 안에서 잡은 보말 바닷게 사진 위쪽 와 멜 아래쪽, ( ) ( ) ▲

탐사에 통행한 진관훈 자문위원은 이 곳에는 모두 개의 원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" 5

금은 모르원 과 소원 등 개의 원담을 이용해 고기를 잡고 있다 면서 매년 원담축제를 개최' ' ' ' 2 " "

해 원담이 전해주는 마을공동체 문화와 사라져가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이라"

고 말했다.

지난 월 일까지 원담축제가 열렸다 원담축제의 백미는 맨손으로 활어잡기 돌로 쌓인 원8 4~5 . . 

담안의 물이 빠지고 고기들이 도망치지 못할 정도의 수위가 되었을 때 여마리의 활어를 원400

담안에 풀어 놓는다 참가자들은 활어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잡은 고기를 즉석에서 먹는 . 

맛은 일품이다.

모르원 하부 조간대에는 바닷게들의 천국이다 모래와 크고 작은 돌멩이로 이뤄져 있는 조간' ' . 

대는 게들이 서식 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.

이 곳에서 만난 대 할머니는 깅이 게 를 잡아서 죽을 만들어 나도 먹고 손자들도 줄 것이다70 " ( ) . 



깅이는 소금물로 씻은 후 잘게 부숴 걸러내고 물에 건져낸 쌀을 참기름에 볶다가 게국물을 부

어 잘 저으면서 끓이면 된다 고 설명했다" .

이 곳 원담 안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종 물고기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원담 안에는 동남. 

아지역에서 살고 있는 해포리고기가 관찰됐다 탐사에 동행한 조성환 자문위원 연안생태기술연. (

구소장 은 해포리고기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연안에 있는 종이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섶섬) " . , 

문섬 주변에서 관찰이 됐다 고 말했다" . 

이 날 탐사를 마칠 즈음 비양도 뒤편 수평선 위로는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다.

강시영 고대로 강경민 이효형기자/ · · ·

군 제대후 허물어진 원담 복원" "

년 마을 원담지기 이방익 할아버지40

옛날에는 이 곳 원담에서 멜을 잡아서 젓갈도 담그고 남은 것은 밭에 거름으로 쓰기도 했다. 

지금도 멜을 잡아 나누어 먹는데 옛날만큼 잘 잡히지가 않는다."

지난달 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원담에서 만난 이방익 할아버지 사진 는 군대를 제대한 15 (79· )

후 세부터 여년동안 이 곳 원담을 관리해 오고 있다27 40 .

군대에 갔다와 보니까 원담이 있었던 곳이 다 빌레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내가 눈썰미가 있" . 

어 허물어진 원담을 생각해 내 그대로 쌓았고 지금까지 년이 넘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다40 ."

또 옛날에는 한 해는 윗마을에서 원담을 관리하고 다음해에는 아랫마을에서 관리를 했고 멜" , 

을 잡으면 서로 같이 나누어 먹었다 면서 갈수록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다" " "

고 전했다.

이 곳 원담에서 잡히는 멜은 그물로 잡는 멜보다 인기가 있다 이 곳의 멜은 젓갈을 담가 몇 . "

년간 놓아두어도 원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곳에서 멜을 사고 가서 젓갈을 담갔던 사. 

람들은 다시 전화가 온다 요새 멜이 안들어 왔냐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들 거라고 말한다 고 . "

했다.

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원담을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체험을 도와주면서 원담이 지닌 역사적 문·

화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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